
2010년 8월 14일 섭리역사와 선생의 중요성 오나래 

2010. 1. 18 새벽 하루 종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꼭 기도하라고 대화하자고 하셔서 기도

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깊이 기도가 되었고, 선생님의 존재의 감사함과 어느 

누구도 아닌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기도를 하

는 중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이노라

너의 기도에 나 감동하여 말한다

맞노라

너의 선생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약의 심장과도 같은지 아느냐?

선생은 말씀만 주는 자가 아니다

방향만 제시해 주는 표지판이 아니노라

예수가 보인 실천의 사랑을 성약역사 시대에 나타내는 사랑의 기준자니라

그가 태풍의 눈이니라

내가 그를 택함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도다

단 한번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단 한번도 믿지 못한 적 없다

단 한번도 실족시킨 적 없다

단 한번도 내 뜻을 어긴 적 없도다



단 한번도 나를 노하게 한적 없는 그런 자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된다

선생이 답이다. 선생이 열쇠니라

천국은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선 들어갈 수 없지만

신부급 최정상 천국은 예수와 선생을 말미암지 않고선 들어설 수 조차 없노라

선생은 그런 자니라

어린 나이부터 성경을 속옷보다 먹는 것보다 가까이 하며 사모한자니라

즉 나를 사랑한 것이다

예수를 사랑한 것이다

어릴 적부터 그는 영의 길을 걸으며 영적으로 자라온 것이다

돈을 보고 왔느냐

명예를 보고 왔느냐

부를 누리기 위해서 왔느냐

오직 내 나라와 나와 예수를 가지기 위해 왔노라

처음부터 네 선생은 영적부활로 시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를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치기 위해 육적부활로 시작하여 정신의 부활, 영적부

활로 이끌어 나왔노라.

모두 다 나와 예수의 방향대로 이끌어온 너희 선생이니라

중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 말하면 너희는 10시간, 10일, 100일 내내 회개와 눈물로만 지세

울 것이다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받았노라

고통 받았단 말을 늘 들으니 와 닿지 않느냐

너희가 받았다면 섭리사 다 떠나고 네 선생만 남아 나를 따라 왔을 것이니라

상상할 수 조차 없노라

그 고통도 잊기도 전에, 씻어내기도 전에, 상처가 아물기 전에 너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

진 네 선생이니라

성서의 나온 중심인물 중 예수를 제외한 어떤 인물이라도 네 선생만 한 자 없노라

모든 중심인물들이 받은 고통 다 받고,수모와 욕설 다 받고 그 선을 넘어온 자니라

절대 그를 통해 하는 성약역사, 이루는 역사임을 믿어라. 순종하라

주일말씀과 수요말씀은 길이길이 천년역사에 기록될 나의 말이며 메시야 예수의 말이니라

실감이 안 나겠지. 상상이 안 되겠지. 곧 알게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의 제자들과 12사도들은 상상이나 했겠느냐

예상이나 했겠느냐. 예수 그리수도의 신약역사를!

사랑하는 자야

너희도 섭리사 성약역사, 신부의 역사 절대 알아라

감사,감격하여라. 자부심을 가지거라.

후에는 나와 예수와 선생과 너희가 이룩한 섭리역사가 지구 온 세상 가장 위에 있을 것이니

라



사랑하는 자야 깊은 말씀이다

느껴야 한다. 절대 알아야 한다.

역사는 변하지 아니하며, 역사는 오직 나 여호와가 예비하고 이끌어가노라

허나 ‘이룩’은 너희 몫이다. 너희 행실이니라.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남겨라. 열매 맺어라!

추수하기 위한, 거두기 위한 그 날에 하늘의 낫이 곧 내려오리라

사랑하는 자야

그가 힘 받고 다시 펜을 부여잡고 예수를 부여잡으며 

이 역사 힘차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힘내자.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왔다

멈출 수도 주저할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다

전진만이다. 결승점까지 전진이다

사랑 하나되어 우리같이 가자

너의 기도도 깊었고 나의 말도 깊었노라

오늘 더 깊이 너와 내가 만나 깊은 사랑 나눴노라. 사랑한다

네 안에 머리두는 나 여호와




